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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도,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구축지원 공모사업 선정
- 강진 쌀귀리사업단, 자립화 등 2년간 3억원 지원, 연계 공모사업 심사 시 가점 확보 -  

 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올해 ‘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

워크 구축지원사업’에 강진 쌀귀리 품목이 최종 선정돼 2년간 국비 1억 5천

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3억 원이 지원된다고 21일 밝혔다.

  지역단위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쌀귀리, 유자 등 지역 자원 생산자, 이를 활용한 

제조·가공업체, 체험·관광마을 등 네트워크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의 역량강화 

및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육성하는 사업이다.

  강진쌀귀리 지역단위 네트워크 추진단은 ㈜남도농산을 주축으로 쌀귀리 생산자, 

강진 푸소체험연구회, 초록믿음직거래 지원센터 등으로 구성하고, 사업단의 

역량강화 및 자립화 유도,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.

  또한, 쌀귀리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및 현대인에 맞는 간편식품 

개발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한다. 

  아울러, 농식품부가 지역자원의 생산, 가공, 유통 등 6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

육성하기 위해 공모하는 ‘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’ 선정을 위한 심사 시 가점 

3점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기회를 얻게되었다. 

  전남도 강종철 농식품유통과장은 “이번 공모선정은 강진 쌀귀리의 우수성을 

널리 알리고, 간편식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”

라며 “연계사업인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 공모사업 준비를 철저히

하여 쌀귀리의 유통판로 개척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  


